
생리대 세금 놓고 정부-여성단체 맞대결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의 과세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성단체가 맞대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가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고 8월22일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세 면세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과세하면 가격 및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즉,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서비스용역이 이에 해당되며, 상품의

하나인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세제실은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기타 화장용품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로 생리

대는 상품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여성민우회는 전국 1300만명의 여성에게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 구입부담을 줄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로서는 생리대가 농산물이나 의료서비스 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여성민우회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여성 92.6%가 [생리대의 값이 비싸며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이므로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2002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지속적

으로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여성단체들과도 힘을 합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는 부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여성단체들이 입법청원 등의 형식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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